
화제의 인포그래픽스

숫자로 보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돕고, 비즈니스에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IT기업인 내러티브 사이언스가 기업 CEO, 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을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 그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소개한다. 

80%의 기업 간부들은 인공지능(AI)가 노동자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직업을 창출할 거라고 말한다. 

응답자들의 다수(29%)가 인공지능 해법의 

최우선 과업이 ‘예측 분석’이라고 답했다.

빅데이터 기술 관련 비즈니스가 

인공지능(AI) 해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80%

29%
기업의 리더들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31%)

일을 제 시간 안에 더 잘 배울 수 있다(25%)

얼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7%)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4%)

튜링 테스트(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1.5%)

상위 모든 것을 포함한다(28.5%)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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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잠재적인 인사이트의 53%(평균)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낀다.

실무자들의 생각 

데이터 분석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쌍방향으로 할 때 문제 해결 정보를 생각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현재 기업들이 인공지능(AI)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53% 48.5%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관계자 데이터를 제공하며, 그들은 

그것을 통해 효과적인 비즈니스 결

정을 할 수 있다.  

13.6%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 

데이터를 줄 수 있고, 그들은 

효과적인 비스니스 결정을 위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6.1%
자동화는 매뉴얼과 반복적인 일을 

줄인다. 

4.6%
자동화된 데이터 운영 보고를 통해 

비즈니스의 건강도를 모니터링하

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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